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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 분말을 이용한 견직물의 염색성

 배상경

수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Dyeing Properties of Morus alba L. Fruit Powder on the Silk Fabric

 Sang-kyoung Bai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won University, Hwasung, korea

Abstract: The main colorant of Morus alba L. fruit is anthocyanin which is a kind of flavonoid group. In this article, the
dyeing properties of colorant extracted from Morus alba L. fruit were investigated on some silk fabric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maximum absorbance of Morus alba L. fruit showed at 284 nm, and 516 nm by UV-VIS
spectrophotometer. The dye adsorption increased according as dye concentration. The optimal dyeing temperature was
60

o

C and the dye equilibrium was reached 40 minutes after dyeing. The highest K/S value of the colorant obtained at bath
ratio 40:1. The effect of pH of dye solution showed higher K/S value at acidic than alkaline condition. Almost Mordants
except pre-Fe and Sn did not significantly increased dye adsorption. The pre mordanted silk fabrics showed RP, P, and
post mordanted ones showed PB, GY. The color fastnesses to light, washing, and perspiration were modified at pre-Sn
mordanted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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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디(桑子)는 뽕나무과(Moraceae)에 속하는 뽕나무(Morus

alba L.)의 열매로 한방에서는 상심(桑), 상실(桑實), 오심(烏),

흑심(黑)등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한의학에서는 오디는 성질이

차고 맛이 달며 속이 편하고 오래 먹으면 흰머리털이 검은 색

으로 변한다고 하였으며 당뇨에 좋고 오장에 이롭고 귀와 눈

을 밝게 하며 노화를 방지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

다(김용석 외, 2008). 
Glucose, fructose, oxalic acid, citric acid, tartaric acid,

acetic acid등의 당분과 유기산들을 다량 함유하고 있고 색소인

안토시아닌(anthocyanin) 함량은 포도의 2.5배 이상, 사과의 20

배가 넘게 포함하고 있고 그 외의 영양성분으로는 칼슘, 칼륨,

비타민 C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김용석 외

, 2008). 안토시아닌은 열, pH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불안정한

색소이며 물과 알콜에서는 수용성이나 에테르, 아세톤, 에틸아

세테이트등의 유기용매에서는 잘 녹지 않는 물질이다. 금속이

온들과 화합하여 킬레이트 화합물을 만들어 독특한 색상을 발

현하여 다색성 염료로 사용되기도 하며 산소와 만나면 갈변하

는 특성이 있다(김현복 외, 1999). 

오디에 있는 안토시아닌색소는 cyanidin-3-glucoside(C3G형)

로 배당체를 제외한 색소본체은 시아니딘계이며 구조식은 Fig.

1과 같다.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는 식물들 중 열매를 이용

하여 염색성을 살펴본 논문으로는 포도과피(고영실 외, 2000),

복분자(배상경, 2006), 산벚나무의 열매 추출물(배상경, 2006)의

염색성에 대한 연구들이 있으며 그 외의 식물들을 이용한 경우

는 자색 양파껍질(배상경, 2007), 검정콩(김성연 외, 2007), 자

색고구마(김상률, 임종환, 2003)를 이용한 염색성에 대한 연구

들이 있었다. 기존에 행해졌던 오디에 대한 연구들은 오디의 화

학적 특성(이희완 외, 1998), 오디 품종별 특성(김현복 외,

1999), 오디의 기능성 물질의 분석(김현복 외, 2003)과 다양한

식품개발(김용석 외, 2008), 오디 분말차를 이용한 체내 항산화

(조미자, 김애정, 2007)에 관한 것들로 주로 식품, 원예, 농화학

과 관련된 접근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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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skbai@suwon.ac.kr Fig. 1. Molecular structure of cyani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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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오디의 염색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디 분말을 염

재로 사용하고 견직물을 시험포로 하여 염재농도, 염색시간, 염

색온도, 염액의 욕비, 염액의 pH에 따른 염착성의 변화를 살펴

보고, 선매염과 후매염에서의 매염제에 따른 색상의 변화와 일

광, 세탁, 땀견뢰도에 의한 염색견뢰도를 조사하였다. 
 

2. 연구방법 
 

2.1. 시료 및 시약

염제로는 첨가제가 포함되지 않은 오디분말(전북 고창산, (주

)오디와 사람들)을 사용하였고 시험포는 KS K0905에 규정된 염

색견뢰도 시험용 견백포(plain weave, 80×51/ cm2, 41 g/m2,

0.16 mm)를 사용하였다. 매염제로는 명반, 중크롬산 칼륨, 초산

구리, 황산제일철, 염화제1주석의 1급시약을 사용했으며 아세트

산과 수산화나트륨 1급 시약으로 염액의 pH를 조절하였다. 

2.2. 실험기기

직물표면에서의 염착성과 색상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Hand

Colormeter(JX 777, Japan)를 사용하였으며, 염색실험은 소형염

색시험기(2006, 한원상사)를 사용하였다. 염착성은 K/S값으로,

표면색의 변화는 CIE-LAB에 의한 L∗, a∗, b∗와 Munsell에

의한 H V/C로 나타냈으며, 무매염포와의 색차는 ELab로 나타

냈다. 

K/S = (1-R)2 /2R (R: 표면반사율, K: 흡광계수, S: 산란계수)

∆E*
Lab=[(∆L*)2+(∆a*)2+(∆b*)2]1/2

2.3. 염색, 매염 및 견뢰도 측정 

염재농도는 20%(owf. 이하 생략), 40%, 60%, 80%, 100%

로, 염색시간은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60분으로, 염색

시간은 20oC, 40oC, 60oC, 80oC, 100oC으로, 염액의 욕비는

40:1, 50:1, 60:1, 70:1, 80:1, 90:1, 100:1로, pH는 아세트산과

3%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으로 3, 5, 7로 변화시켰다. 매염은 선

매염과 후매염으로, 매염 조건은 매염제 농도 3%(o.w.f.), 욕비

60:1, 온도 60oC, 매염시간 30분으로 적용하였다. 염색견뢰도는

일광견뢰도(KS K 0700), 세탁견뢰도(KS K 0430), 땀견뢰도

(KS K 0715)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오디의 분광학적 특성

오디분말을 메탄올에 녹인 후 UV-VIS spectrophotometer에

서 최대흡광도를 나타내는 흡수파장을 살펴보았다. Fig.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80 nm과 516 nm에서 peak를 형성하여 최

대흡광도를 나타냈다. 안토시아닌계 색소는 500-550 nm에서

band I, 280 nm전후에서 band II를 형성하는데 오디에 많이 있

는 C3G(cyanidin-3-glucose)의 흡광도는 측정 조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들은 있지만 280 nm과 516 nm 근처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 현복 외, 2003) 따라서 본 실험에서 사용

한 오디에 함유되어 있는 색소는 안토시아닌계 중에서도 C3G

임을 알 수 있었다. 

3.2. 염재농도에 의한 염색성

Fig. 3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오디의 농도 증가에 따라서

거의 비례하여 직선에 가까운 형태로 K/S가 증가하여 직물표

면에서의 염착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염색한 천의 표면

색상은 60%까지는 밝은 홍색을 띄다가 농도가 진해질수록 명

도가 낮은 어두운 자홍색으로 변하였다. 따라서 염색천의 색상

이 밝은 홍색을 원한다면 오디농도 60%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3.3. 염색시간에 따른 염색성

염색에 필요한 시간은 30분에서 부터 서서히 K/S가 증가하

다가 40분에서 정점을 이루고 그 이후부터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는 섬유가 오랜 시간동안 물속에서 팽윤된 상태로 있었기 때

문에 흡착되었던 염재분자들이 탈리되어 물속으로 다시 분산된

 Fig. 2. UV-VIS spectrum of Morus alba L. extract

Fig. 3. K/S values of silk fabrics dyed with Morus alba L. at various dye
concentrations( % o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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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생각되었다.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염색에 필요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야 하므로 오디는 염액에 들어가면서 염

색이 되는 즉시형 염재가 아닌 완염형 염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4. 염색온도에 따른 염색성

염색온도를 20oC에서 100oC까지 변화시킨 후 K/S를 측정한

결과를 Fig. 5에 나타냈다. 20oC 상온에서의 염착성은 크지 않

다가 60oC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더 높은 온도에서는 염

착성이 감소하였다. 오디에 있는 안토시아닌 색소는 가열시간

이 길수록 잔존률이 낮아지고 염색온도가 증가하면 염색포의

색상이 어두워지므로 오디로 염색할 때는 염색온도를 60oC에

서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3.5. 염액의 욕비에 의한 염색성

Fig. 6에서 욕비가 40:1에서 100:1로 증가되면서 염액이 묽

어지므로 K/S가 서서히 감소하였다. 40:1에서의 K/S가 높은 것

은 사실이나 욕비가 작으면 시험포가 충분히 염액에 잠기지 못

해서 얼룩이 생길 수 있으므로 dye uptake를 어느 정도 할 지

결정한 후 욕비를 설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6. 염액의 pH에 의한 염색성 

오디분말 수용액의 pH는 5.3으로 약산성을 띄고 있는데 아

세트산과 수산화나트륨 3%수용액으로 pH 3, 5, 7에서의 K/S

를 측정하였다. 서론에서 구조식(Fig. 1)과 함께 거론한 안토시

아닌 화합물의 특징은 1번 위치의 산소가 3가로 되어 있고, 산

소에 존재하는 비공유전자쌍 2개 중 1개의 전자를 인접한 2번

위치의 탄소와 공유하므로 O+
로 되어 옥소늄 화합물로 존재하

므로 매우 불안정하하여 가공이나 저장중에 갈색화 현상이 나

타난다(조경래, 2000). 안토시아닌 색소는 항산화력이 크고 pH

가 낮을수록 안토시아닌의 잔존률이 높아지므로(이회완 외,

1998) Fig. 7에서 보면 pH 3에서의 K/S가 가장 높고 pH 7로

갈수록 현저하였다. 그리고 견섬유는 산성에서 강하므로 오디

로 염색할 경우 염착성을 증가하기 위해서 유기산의 첨가를 고

려해 볼 수 있다고 사료되었다. 

3.7. 매염에 의한 색상 변화

매염에 의한 색상 변화와 염착성의 변화의 경우 그 결과를

Fig. 8과 Table 1에 표시하였다. 염착성은 선매염-Sn에서 무매

염보다 2배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선매염-Fe에서

약간 증가하였으며 그 외의 시험포에서는 무매염과 비슷한 염

착성을 나타냈다. 색상의 변화는 후매염-Al과 후매염-Sn에서

PB로 나타났고 후매염-Cr, 후매염-Cu, 후매염-Fe에서 GY로 나

타나 푸른 색상 계열과 연녹색 계열로 발현되었으며 선매염에

서는 주석에서만 P로 나타났고 나머지 시험포에서는 무매염포

와 같은 RP계열을 띄어 비슷한 색상들을 유지하였다. 무매염

포와의 색차는 후매염-Sn에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는 후매염

Fig. 4. K/S values of silk fabrics dyed with Morus alba L. at various
treated times (min.)

Fig. 5. K/S values of silk fabrics dyed with Morus alba L. at various
treated temparature(oC) 

Fig. 6. K/S values of silk fabrics dyed with Morus alba L. at various bath
ratio(X:1) Fig. 7. K/S values of silk fabrics dyed with Morus alba L. at various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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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후매염-Fe, 선매염-Fe 순으로 작아졌다. 역시 선매염-Sn에

서의 색상변화와 염착성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Fe매

염에서는 매염의 순서에 상관없이 색상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안토시아닌은 페놀성 수산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속이온들

과 만나서 청색, 녹색, 적색의 안정한 불용성 킬레이트로 변하

므로 이런 특성을 활용한다면 다양한 색상을 가진 염색물을 얻

을 수 있다. 

3.8. 매염에 의한 염색견뢰도의 변화

매염에 의한 일광, 세탁, 땀견뢰도를 측정한 결과를 Table 2

에 제시하였다. 무매염포의 일광견뢰도는 3급이었으며 Al매염

제에서는 매염의 방법에 관계없이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Cr과

Cu매염제에서는 반등급 정도 향상되었고, Fe와 Sn매염제에서

는 반등급 내지 한등급의 향상이 있었으며 특히 선매염-Sn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매염제 종류에 따른 영향을 살펴 보면, Al매염제는 무매염포

와 거의 비슷하였으며 산성땀액 변퇴실험과 오염실험에서 약간

의 차이를 나타냈다. Cr매염제는 일광견뢰도에서 반등급 향상

되었고 땀견뢰도 산성땀액의 변퇴실험과 오염실험에서 반등급

정도 저하하였다. Cu매염제에서는 일광견뢰도에서 반등급 향상

되었고 땀견뢰도 알카리땀액실험에서 반등급 정도 향상되었다.

Table 1. Color properties of Morus alba L. at mordanting conditions

mordants K/S L∗ a∗ b∗ ∆E∗Lab H/V C

unmordant 2.2 73.92 10.58 1.21 ∗ 7.69RP/7.24 2.97

pre-Al 2.0 64.76 12.69 -0.16 9.50 5.81RP/6.31 3.36

Cr 1.7 61.37 11.48 -2.94 13.25 2.77RP/5.94 3.10

Cu 2.1 59.61 4.18 -1.67 15.94 0.88RP/5.79 1.19

Fe 2.5 53.48 1.63 0.21 22.34 8.11RP/5.19 0.41

Sn 5.4 52.75 13.77 -17.80 28.63 2.89P/5.11 5.22

post-Al 1.8 67.61 -1.65 -7.13 21.11 2.32PB/6.60 2.15

 Cr 1.3 73.03 -5.61 8.53 17.79 5.81GY/7.15 1.30

 Cu 1.7 69.04 -9.73 10.45 22.84 8.01GY/6.74 1.97

 Fe 2.2 58.31 -3.40 2.76 21.02 9.74GY/5.66 0.63

 Sn 1.9 67.41 -1.35 -8.36 16.62 3.01PB/6.57 2.45

Fig. 8. K/S values of silk fabrics dyed with Morus alba L. at mordanting
conditions.

Table 2. Colorfastness of dyed silk fabrics

           Fastness

Mordants

Light

Washing Perspiration

fade

stain acid alkali

cotton silk fade
stain

fade
stain

cotton silk cotton silk

unmordant 3  3 4-5 4-5 3-4 3 4 3 3 3

pre-Al
 Cr
 Cu
 Fe
 Sn

3 3 4-5 4-5 3-4 3 3-4 3 3 3

3-4 3 4-5 4-5 3-4 3 3-4 3 3 3

3-4 3-4 4-5 4-5 3-4 3 3-4 3-4 3-4 3

3-4 3-4 5 5 4 3-4 4 4 3-4 4

4 4 5 5 4 3-4 4 4 4 4

post-Al
 Cr
 Cu
 Fe
 Sn

3 3 4-5 4-5 3 3 4 3 3 3

3-4 3 4-5 4-5 3 3 3-4 3 3 3

3-4 3 4-5 4-5 3-4 3-4 3-4 3 3-4 3-4

3-4 3-4 4-5 4-5 3-4 3-4 3-4 3-4 3-4 4

3-4 3-4 4-5 4-5 3-4 3 3-4 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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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매염제에서는 일광과 세탁, 땀견뢰도 알카리액실험에서 반등

급 정도 향상되었다. Sn매염제의 경우 매염방법에 의해 차이가

있지만 거의 모든 견되도에서 반등급 이상 향상되었다. 매염의

방법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면 대체로 선매염이 후매염보다 효

과가 높았다. 따라서 오디분말로 견직물을 염색할 경우 선매염

을 적용하면 견뢰도를 조금이라도 향상시킬 수 있었다. 

4. 결 론
 

오디분말의 염색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염색조건들을 달리하

여 견직물에 염색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염재 농도의 증가에 따라 염착성이 증가했으며 염색 시간

은 40분, 염색 온도는 60oC가 적합하였다. 욕비는 증가할수록

염착성이 감소하였으며 40:1이었을 때 가장 높은 염착성을 나

타냈고, 산에 의한 영향에서는 산성일수록 염착성이 증가하여

pH 3에서 높게 나타났다. 

2) 매염의 경우 색상의 변화는 후매염에서 두드러졌으며 염

착성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경우는 선매염-주석이었다. 무매염포

와의 색차가 가장 큰 것 역시 선매염-Sn이었으며 선매염에서의

색상 변화는 RP, P로 나타났고 후매염에서의 색상변화는 PB,

GY로 나타났다. 

3) 염색견뢰도의 경우, Al매염제에서는 매염의 방법에 관계

없이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Cr과 Cu매염제에서는 반등급 정도

향상되었고, Fe와 Sn매염제에서는 반등급 내지 한등급의 향상

이 있었으며 특히 선매염-Sn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

었다. 매염의 방법에서는 대체적으로 후매염보다는 선매염에서

반등급 이상의 개선이 있었다. 

 참고문헌

고영실, 이혜자, 유혜자. (2000). 포도과피의 안토시안 색소를 이용한
직물염색. 대한가정학회지, 38(11), 127-135.

김상률, 임종환. (2003). 자색고구마를 이용한 견직물의 염색. 한국의
류산업학회지, 5(4), 399-407. 

김용석, 정도영, 신동화. (2008). 오디 와인의 최적 발효조건 및 발효
특성. 한국식품과 학회지, 40(1), 1-7.

김현복, 김애정, 김선여. (2003). 오디의 기능성물질 분석 및 개발식
품 동향. 식품과학과 산업, 36(3), 49-60.

김현복, 방혜선, 이희완, 석영식, 성규병. (1999). 뽕나무 품종별 오디
의 화학적 특성. 한국잠업학회지, 41(3), 123-128.

배상경. (2006). 복분자 열매를 이용한 천연염색. 한국의류산업학회지
, 8(4), 476-480.

배상경. (2006). 산벚나무의 열매를 이용한 천연염색. 복식, 56(6),
145-152.

배상경. (2007). 면직물에서의 자색 양파 껍질 추출물의 염색성. 한
국의류산업학회지, 9(4), 441-444.

이희완, 신동화, 이완주. (1998). 몇가지 뽕품종에 따른 오디의 형태
및 화학적 성분의 특성. 한국잠업학회지, 40(1), 1-7. 

조미자, 김애정. (2007). 오디 분말차 제조 및 생리활성 평가. 한국식
품영양학회지, 20(2), 173-178.

조경래. (2000). 천연염료와 염색. 서울: 형설출판사, pp. 77-85.

(2008년 6월 1일 접수/ 2008년 8월 10일 1차 수정/2008년 8월 26일 2차수정/

2008년 10월 14일 게재확정)


